
[붙임 1] 면접 심사용 암기 자료

      아래 제시된 면접 이야기 3개 중 1개를 선택하여

      암기 후 면접시 실제로 구연합니다.

  이야기 1.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 익

  이야기 2.  도둑을 혼내 준 이방실 장군

  이야기 3.  주먹을 펴지 않은 선비 양충의



[면접이야기 1]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 익

조선 시대 때 조익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조익의 집에 조카가 찾아왔어요. 조카는 게으른 탓에 늘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조익이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돈을 버는 방법이 있긴 하지.”

 “그게 무엇입니까?”

조익의 말에 조카는 귀가 솔깃했어요.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지? 그럼 나를 따라오게.”

조익은 조카를 데리고 마당의 우물가로 갔어요. 그리고 항아리 하나를 가리

키며 말했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하하! 이거야말로 쉬운 일이지요.”

조카는 우쭐거리며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았어요. 그런데 몇 번

이나 물을 퍼 담아도 항아리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무심코 항아리 안을 

들여다본 조카는 깜짝 놀랐어요. 항아리 밑바닥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겠

어요? 조카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밑 빠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웁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허허, 그런가? 그럼 내일 다시 오게나.”

조카는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조익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자 꾹 참고 돌

아갔어요.



[면접이야기 2]

도둑을 혼내 준 이방실 장군

옛날 고려 시대 때 이방실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방실은 몸이 약해

서 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는 했어요. 이방실은 달리기를 해도 꼴찌, 씨

름을 해도 꼴찌, 냇가에서 수영을 해도 꼴찌였어요. 

 “안 되겠어. 나도 힘을 길러야지.”

이방실은 날마다 달리기를 했어요. 냇가에 가서 돌멩이 던지는 연습도 했어

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더니 어느 날 날아가는 새도 맞힐 수 있게 되었

지요. 하지만 이방실은 고개를 저었어요.

 “새 한 마리 맞힌 걸로는 안 돼!”

이방실은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마침내 돌멩이 하나로 날아가는 새 두 마

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방실은 그제야 활짝 웃었지요.

어느 날 이방실은 길에서 몸집이 큰 사내를 만났어요. 사내는 칼을 차고 

등에는 커다란 활을 메고 있었어요. 이방실은 한눈에 사내가 도둑임을 알아

보았어요.

 “혼자서 어디를 가느냐? 심심할 텐데 내가 동무해 주지.”

도둑이 말을 걸어왔어요. 도둑은 이방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을 속셈이었어요. 이방실이 대답했어요.

 “바다에 갑니다.”

 “바다에는 왜 가? 나와 같이 산으로 가자.”

도둑은 이방실의 뒤를 따라왔어요. 이쪽 길로 가면 이쪽 길로, 저쪽 길로 

가면 저쪽 길로, 이방실의 뒤만 졸졸 쫓아왔답니다.



[면접이야기 3]

주먹을 펴지 않은 선비 양충의

 옛날, 조선 시대 때 양충의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양충의는 마흔 살이 될 

때까지도 글을 전혀 읽을 줄 몰랐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돼.”

 양충의는 높은 벼슬을 하는 할아버지만 믿고 으스댔어요.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 골치 아프게 공부는 왜 해?”

 양충의는 노는 일에만 마음을 쓸 뿐, 공부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양충의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에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양충의는 화가 났어요. 마당에서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깼기 때문이에요. 마

당에서는 어린 조카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이 글자는 소 ‘우(牛)’자야.”

 “아니야. 낮 ‘오(午)’자야.”

 조카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있었어요.

 “좋아. 그렇다면 아저씨께 여쭈어 보자.”

 아이들은 양충의가 있는 방문 앞으로 몰려왔어요.

 ‘어이구! 큰일 났네! 나는 글자라고는 하나도 모르는데!’

 양충의는 얼른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아저씨! 좀 나와 보세요.”

 양충의는 더 크게 코를 골았어요.

 “깊게 잠드셨나 봐.”

 “혹시 글자를 모르시는 게 아닐까?”

 “에이, 무슨 어른이 글자도 몰라?”

 “대낮에 게으르게 낮잠이나 주무시잖아.”

 아이들은 투덜거리며 물러갔어요.


